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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하반기재정집행 603%  연말또곳곳공사판되나

전남 일선 시군의 하반기 재정집행 실

적이 부진하다 집행 기간이 겨우 2개월 남

았는데 실적은 603%에 그치고 있다 이

로 인해 전남지역 곳곳이 연말 공사판으로

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재정집행

부진 시군을 상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

예산을 감축하겠다며 채찍을 들어 독려하

고 있다

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

로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하반기 재정집

행 실적은 전체 예산 13조9388억원 가운데

603%인 8조4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아

직 5조5332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

재정 집행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자

체는 14곳이나 됐다 꼴찌는 진도군으로

전체 예산 4560억원 중 2538억원만 집행

5567%에 그쳤다 다음으로 영암군이

5466억원 중 3945억원(5586%) 신안군

6659억원 중 3736억원(5611%) 해남군

6981억원 중 3945억원(565%)으로 하위 5

위를 기록했다

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목포시

로 8239억원 중 5591억원을 집행해 67

86%를 나타냈다

본청은 시군보다 집행률이 높은 75

07%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

(286%) 공무원교육원(4063%) 해양수

산과학원(4748%)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

집행하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정책실은 신

속한 재정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

다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겨우 5725%만

집행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

전남도는 재정집행 실적을 일일주간

단위로 점검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보고

회를 열 방침이다 지방재정의 적극 집행

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

주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

표다

전남도는 시군에 신속히 추경을 편성

해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11월 말까지

집중 집행해 연말 예산 집행의 쏠림을 방

지하고 이월 또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

라는 것이다

이를 위해 긴급입찰예산 성립전 집행

등 각종 신속 집행 제도를 활용해 집행률

을 높이라고 촉구했다

전남도는 특히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

시군에게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

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독려했다

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

에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넘어

1098%를 기록 특별교부세로 2억5000만

원을 받았는데 하반기는 다소 주춤하다

며 실적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재정

집행 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

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

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겠다

고 말했다

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cokr

전남 22개 시군 5조5332억 원 미집행 상태

이월불용예산최소화위해집행속도높여야

진도군 5567% 최하위

목포시는 6786% 양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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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순위

계 213656 139813 6544%

본청 74269 55757 7507%

시군소계 139388 84056 6030%

목포시 8239 5591 6786% 1

여수시 12570 7955 6329% 5

순천시 12285 7820 6365% 4

나주시 9165 5425 5918% 11

광양시 8248 5278 6399% 3

담양군 4475 2583 5772% 15

곡성군 4051 2409 5947% 9

구례군 3466 2027 5846% 13

고흥군 6970 4218 6051% 8

보성군 5343 3076 5756% 16

화순군 6358 3736 5876% 12

장흥군 4421 2751 6222% 6

강진군 4605 2684 5828% 14

해남군 6981 3945 5650% 19

영암군 5466 3053 5586% 21

무안군 5226 3101 5935% 10

함평군 4198 2731 6505% 2

영광군 5956 3391 5693% 17

장성군 4692 2662 5673% 18

완도군 5453 3348 6140% 7

진도군 4560 2538 5567% 22

신안군 6659 3736 5611% 20

단위억원 10월23일기준

전남하반기재정집행실적

광주시와 전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국

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

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예산 부활을 위해

총력전을 펼친다 또한 시도는 문재인

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 지역 공

약과 주요 현안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

의 처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호남

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광주완도 간

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지역현안 SOC 관

련 예산이 정부안에서 절반 이상 가량 등

줄어든 만큼 SOC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

울일 예정이다

30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가 등에

따르면 국회 국정감사가 이달 말 종료됨

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여야 간 본격적인 입

법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광주시와 전남

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역

제1당인 국민의당과 예산 부활 및 법안

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총력전을 펼

친다는 계획이다

광주시는 다음달 3일 국민의당과 정책

협의회를 갖는 등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

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

다 광주시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를앞두

고 현안 사업 37건 4544억원의 반영을 위

해 적극 나서고 있다

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

사업(200억원)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

러스터 조성(53억원) 무등야구장 리모델

링(45억원) 가상현실(VR) 제작지원 거

점센터 구축(50억원) 친환경자동차부품

클러스터 조성(101억원) 스마트 첨단의

료 로봇산업 혁신 지원(45억원) 마이크

로 의료로봇센터 구축(17억원) 등이다

이와 함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

설 2545억원을 비롯해 광주순환도로2구

간 건설(852억원) 광주경전선(광주 송

정순천간) 전철화 (48억원) 월전동

무진로 간 도로 개설(82억원)  광주대

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(5억원) 상무지

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(45억원) 등이

다

광주시는 또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국

민의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오는 11월

3일 국회에서 열기로 하고 추가 예산 반

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예정이다

전남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74

건 9947억원을 추가 증액하기 위해 예산

담당관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상주하면서

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고 있다애초

3000억원을 건의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

계 사업과 3500억원을 요구했던 광주

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각각 154억

원과 455억원만 소폭 반영됨에 따라 이

부분에 대한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

계획이다

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호남고

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및 예산

증액 등도 여당과 국민의당에 적극적인

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

이와함께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

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위한

개정안등의 국회통과여부도 지역의 최

대 관심사다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산업

클러스터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과

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연륙후 10년

경과 10인미만 섬 개발 관련 도서개발

촉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

 최권일기자cki@kwangjucokr

 오광록기자 kroh@kwangjucokr

문재인대통령이30일오후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문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

이젠 예산입법 전쟁
내일부터국회예산안심의시작

호남고속철 2단계사업광주완도고속도로건설사업등

광주시전남도 SOC 예산증액총력전

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임을 위한행진곡 기념곡지정

국회통과여부도지역민뜨거운관심사


